
<강덕식 목사 Haiti 선교 편지> 

 
9/30/2020 
 

하이티에서 소식전합니다. 

오늘도 바쁜 하루였습니다. 

설치했던 솔라 패널과 배터리를 

충전하는 것에 문제가 생겨서 

다시 고치고 보완하는 작업을 

하고 있습니다. 그 어느 것 하나 

쉬운 것이 없네요. 차도 병든 

당나귀를 타는 기분으로 잘 

달래는 중 입니다. 

 
 
  

그렇지만 학교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이번주 토요일에 5 명이 더 등록합니다 총 

20 명이 될 것 같습니다. 어제는 여기 신학교 피에르 목사가 부목사로 있는 교회에 설교 

부탁을 받아 갔습니다. 

300 여명이 모이는 

교회인데 저희 학교를 

소개해주고 또 

학생들을 보내주겠다고 

약속을 했는데 그 

교회에서 몇 명의 

학생이 오는 것 

같습니다. 하여간 제가 

피에르 목사와 함께 잘 

감당할 수 있도록 

기도해 주시기 

바랍니다. 

 



 
 
9/18/2020 
 

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소식 전합니다. 

 
오늘 솔라패널 설치했습니다. 충전 배터리 12 개도 사서 설치했습니다. 

3000 불 가량 들었는데 비문명에서 문명사회로 진입한 느낌입이다! 

인터넷도 이제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. 소식도 자주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

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

  

 



 
 

9/8/2020 
 

Haiti HIM Seminary 가을학기 방문일정 

9 월 8 일 부터 10 월 29 까지 

 

강의 및 수업 계획 

9 월 14 일 - 11 월 15 일까지 (*11 월 달 수업은 현지인 목사인  Pierre 가 진행 예정) 

주 4 일 수업 (월,화,수, 토)9am- 1pm 

 

사업계획  

*선교사 숙소 증축 및 리모델링 

*전기시설공사 

*학교 시설 보수공사 

 

기도제목 

1. HIM Seminary 를 통해 하이티의 귀한 주님의 제자들 양성하기 위해 

2.  HIM Center 의 보수및 전기공사가 잘 이루어지도록  

3. Haiti 의 가난,질병,정국의 혼란으로 부터 벗어나도록 

4. 하이티의 어둠의 영인 부두로 부터 벗어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영적 부흥이 

일어나도록 

5. 현지 스텝들,   목사인 Pierre Josemaneau 와 간사인 Elias 와 협력이 잘이루어지도록 

6. 강덕식선교사의 안전과 현지 언어 습득, 그리고 그들을 진정한 주의 사랑으로 품고 돌볼 

수 있도록 

7. 앞으로 신실한 교수진들이 학교를 위해 확보되도록 

 

기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

 
 
 
 
 
 



3/31/2020 

안녕하세요? 

오늘 주일예배 집에서 혹은 교회에서 잘 

드리셨나요?  

저는 지금 언제 돌아갈 기약이 없이 언어공부하며 

센타에서 숙소 보수공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. 

진정한 선교훈련을 받는 것 같습니다. 

지금은 3 일에 한 대정도 미국발 비행기가 있다고 

나갈 사람은 빨리 나가라고 미 대사관에서 이메일이 

오는데 그것도 마이애미까지만 편도 1100 불이 

넘습니다. 그래서 아예 포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

이 땅을 진정으로 사랑하는가에 대한 마음에 주님의 

도전을 주셔서 돌아갈 생각보다 이 땅에 더 머물 수 있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

있습니다. 

어제는 저희 선교센타에서 신학생 

여자 목사님( 알레시스)교회 성도 

중에 하나가 결혼식을 할 수 

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허락을 하고 

설교와 축도까지 부탁을 받아 은혜 

가운데 감당을 했습니다. 여기도 

10 명 이상 모든 집회가 금지되어 

있어서 10 명정도 모일 거라고 

했는데 10 여명이 좀 넘게 와서 

긴장을 많이 했습니다.  

미국이 코로나로 상황이 많이 

않좋은 것 같은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 

여기 거리와 길가 시장들은 아직 북적입니다. 내일 부터는 집에 머물도록 대통령이 권고 

했다는데 얼마나 지켜질지는 모르겠습니다. 

하여간 모두 힘들고 어려운 때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. 

 
 

3/11/2020 



할렐루야. 주님의 은혜를 

전합니다. 지난 금요일에 

학생들을 처음 만나고 어제부터 

룻기 강의를 시작했습니다. 

월, 화,수  9 시부터 1 시까지. 

그리고 토요일과 주일만 참석 

가능한 학생들이 몇명 있어서 또 

그렇게 강의 하려고 합니다.  

모두 열심으로 듣고 기도하는 

친구들입니다. 기도 해주셔서 

감사합니다. 

 
 

그리고 이동렬 선교사님으로 부터 차를 구입해서 

다니기 시작했습니다.  가다가 설 것 같은 느낌이 자주 

들지만 며칠 잘 다니고 있습니다.  

 

선교 센터의 안전한 숙식을 위해 일주일 정도 공사 

예정입니다. 좋은 업자 만나 비싸지 않으면서 공사가 

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  

 

모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! 

 
 


